
광진구의회는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깊은 우려

와 유감을 표명하며 광진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

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. 

고양석 의장은 “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, 구민

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 

발표하게 되었다”고 밝혔습니다. 

또 “전통시장 결의대회 개최 등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적이고  

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갈 것”을 약속하였습니다. 

지난 2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(위원장 박순복)에서

는 의회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 

시간을 가짐과 동시에, 차기 임시회 회기 및 의사 

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. 

제228회 임시회는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

8일간 열리며, 개회 기간 동안 안전과 복리증진 

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

광진구의회, 구민의 목소리 대변해 

       일본정부의 책임 있는 행동 촉구 성명서 발표  

의회운영위 ,

의사일정 등 의회운영사항 점검

의회에는 어떤 사람들이 일하나요? 광진구의회 알아보기 

광진구의회에는 

14명의 구의원들과 

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

일하고 있답니다.

광진구의회에는

어떤 사람들이 일하나요?

의장 부의장 구의원 의회사무국 

▶ 의장과 부의장 

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진행하고 의회의 사무를 

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시 그 직무를 대신  

수행합니다.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

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. 

▶ 의회사무국

의회사무국은 구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

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, 의정팀,  

의사팀, 의회홍보팀으로 운영되며, 의원들의 의정활동 

보좌·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·회의운영·의회활동 

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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